
독서 수업 지도안

#초등학교 교과 연계

3학년 1학기 국어 6. 일이 일어난 까닭 / 10. 문학의 향기
3학년 2학기 국어 1.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 9. 작품 속 인물이 되어
4학년 1학기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 2. 내용을 간추려요 / 10.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
4학년 2학기 국어 4. 이야기 속 세상 /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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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책꽂이 시리즈 [비밀을 들어 주는 대나무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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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나자, 우람이는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립니다. 우람이가 도둑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우람이가 도둑 누명을 벗기 위해 사실을 고백하면 벌어질 상황을 두고, 만설이 씨는 이에 어울

리는 속담을 말합니다. 만설이 씨가 말한 속담은 무엇일까요?

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② 소 뒷걸음질치다 쥐잡기

③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

④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다.

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렸지만 자신이 도둑이 아닌 이유를 차마 밝힐 수 없는 ‘우람’, 잘 알지도 못

하면서 우람이를 도둑으로 지목한 ‘선아’,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알지만 말하지 못하는 ‘미로’, 그

리고 진짜 도둑 ‘동수’. 

학교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을 두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비밀을 

품게 된 네 명의 아이들의 앞에 어느 날 대나무 숲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든 들어 줄 테니 가슴속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라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 ‘만설이’ 씨가 나타나는데…….

잘못을 저지르거나 알게 되었을 때는 진실을 말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깨우침을 주는 흥미진진한 동화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1

함께 읽어 보아요2



3.  도난 사건이 일어난 날, 선아는 도둑을 찾기 위해 전체 학년의 교실을 돕니다. 그리고 1~3학년 

교실만 다음 날 한 번 더 돌기로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4.  선아는 도둑을 정확히 보지 못했으면서 도둑을 지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5. 미로가 진짜 도둑이 동수라고 확신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동수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① 미로에게 언뜻 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지 물은 것

② 가방을 챙기러 교실로 돌아온 것

③ 미로의 말을 듣고 손을 벌벌 떤 것

④ 안대를 하고 학교에 온 것

⑤ 미로에게 전에 없이 다정하게 구는 것

6. 도둑질을 저지르고 나서 동수가 느낀 감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① 슬픔

② 불안

③ 성공감

④ 미안함

⑤ 지루함



7.  우람, 선아, 미로, 동수는 만설이 씨에게 각자 비밀을 털어놓고 대나무 숲을 나섭니다. 19년 뒤 

네 명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정답

1.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우람이는 저학년 아이들의 돈을 뺏고 있었기 때문에

2. ④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다.

3. 저학년은 대부분 급식을 먹고 집에 가서, 방과 후 수업을 받는 아이들만 교실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4. 자신이 도둑으로 몰릴까 봐 무서워서

5. ② 가방을 챙기러 교실로 돌아온 것

6. ① 슬픔  ⑤ 지루함

7.  선아는 뉴스에 나오는 도난 사건을 보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다시금 죄책감을 느껴요. 미로는 뉴스 

속 도난 사건의 범인이 동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늦게라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신고합니다. 그동안

의 잘못을 반성하고 경찰이 된 우람이는 미로의 도움을 받아, 도둑이 된 동수를 찾아 나섭니다.



1.  경찰이 된 우람이는 과연 도둑 동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 선아와 미로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까요? 《비밀을 들어 주는 대나무 숲》의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써 보세요.

                                                                                                                                                

                                                                                                                                                

                                                                                                                                                

                                                                                                                                                

                                                                                                                                                

                                                                                                                                                

                                                                                                                                                

                                                                                                                                                

                                                                                                                                                

                                                                                                                                                

                                                                                                                                                

                                                                                                                                                

                                                                                                                                                

                                                                                                                                                

                                                                                                                                                

                                                                                                                                                

                                                                                                                                                

                                                                                                                                                

                                                                                                                                                

함께 생각해 보아요!3



2.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속 이야기가 있나요? 만약 만설이 씨를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털

어놓고 싶은가요?

                                                                                                                                                

                                                                                                                                                

                                                                                                                                                

                                                                                                                                                

                                                                                                                                                

                                                                                                                                                

                                                                                                                                                

                                                                                                                                                

                                                                                                                                                

                                                                                                                                                

                                                                                                                                                

                                                                                                                                                

                                                                                                                                                

                                                                                                                                                

                                                                                                                                                

                                                                                                                                                

                                                                                                                                                

                                                                                                                                                

                                                                                                                                                

                                                                                                                                                


